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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K-FOOD 중심 한식, 이재명 후보와‘한국의 맛’지킨다"

한식외식산업 종사자 300인,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

 - 한식외식산업특보단, “정책역량 입증한 이 후보, 한식산업 도약 실현할 적임자”

 - 10월 10일 한식의날 제정 등 한식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도 전달

 - 소병훈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, “한식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”

□ 한식 조리사, 한식명인, 한식음식점 대표 등 전국 각지의 한식외식산업 종사자 

300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. 지지선언은 26일, 국회도서관 

대강당에서 대표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. 

□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 산하 한식외식산업특보단 

주관으로 진행됐으며, 지지선언을 넘어 한식외식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

전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산업 종사자들의 실천적 다짐차원에서 이뤄졌다.

□ 한식외식산업특보단 문웅선 단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“한식은 5천년의 역사

와 전통을 담은 우리 고유의 식문화로, K-콘텐츠 열풍과 함께 전 세계인의 관

심이 집중되고 있다”며 “경기도지사 시절, 한식 외식업과 지역경제를 연결하

는 정책적 역량을 이미 입증한 이재명 후보가 한식산업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

다”고 지지배경을 밝혔다. 

□ 지지선언 이후 문 단장은 한식의 날 제정과 한식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

안서를 민주당 소병훈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(국회의원, 경기 광주갑)에게 전달

했다. 특히 한식업계의 오랜 염원인 10월 10일 한식의 날 제정은 ‘열 손가락

으로 한국의 맛을 낸다’는 의미를 담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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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병훈 수석부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"한식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, 우리 

고유의 전통과 정신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한류의 중심"이라며 "식

품과 농어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한식외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안

해 주신 정책들을 충실히 살펴보겠다”고 화답했다.

□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K-FOOD 한식이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중심에서 문화와 

경제,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

했다. <끝>

※ 별첨 : 행사사진 


